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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호

사용자협의회 성원 부족으로 중앙교섭 파행
24일, 3차 중앙교섭 무산, 4차 교섭일정만 확인…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 선임 다시 촉구

금속노조가 4월 24일 노조 

인천지부 대강당에서 2018년 

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금속

산업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 

열두 명 가운데 네 명이 참석

해 교섭이 무산됐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 

무산을 비판하며 “ 회사 업무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

라도 교섭 시기에 교섭을 열 

수 있게 해달라. 사용자협의

회가 교섭대표를 정리해야 이

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며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 선임

을 다시 촉구했다.

박근형 상임이사는 “ 경기

지역 교섭위원은 아직 뽑지 

못하고 있고, 전북지역 교섭

위원은 중앙교섭에는 나오지 

못하겠다고 한다. 두 지역 문

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

협의회 성원 문제가 계속 생

긴다. 내부에서 계속 논의 중

이다” 라며 성원 부족에 대해 

사과했다.

박근형 상임이사는 “ 성원

이 모자라 교섭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차기 교섭은 3차가 

돼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사용자협의회의 주장에 대

해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

은 “ 노사 교섭에서 한 쪽 성

원이 부족할 경우 교섭이 안 

된다. 오늘 교섭은 3차 교섭

임을 이미 서로 확인했다” 라

고 못 박았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 한

국지엠 사측이 금속산업노사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대공장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금속산업사용

자협의회 교섭위원들은 이런 

경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라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4차 중앙교섭은 5월 8일에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열 예

정이며 장소는 실무단위 회의

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